
2024. 6.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5권 23호
주일1부(묵상)예배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오전 7시3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:정준환목사

예배의부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송      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찬  양  대
찬      송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 시 묵 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9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고백의기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사죄의선언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신 앙 고 백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찬      송 *앉아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20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기     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서광수장로
찬 송 묵 상········· (주여 이 죄인을, 한보승집사) 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봉  헌  송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13장(4절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봉 헌 기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교 회 소 식 *앉아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찬      양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복이 있으리로다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샬롬찬양대
찬      송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37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 경 봉 독········· 마태복음20:1~7(신약P.32) 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말 씀 선 포············【고도의 합리적 선택】············ 석원식목사
말 씀 묵 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도의교제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5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축     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송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석원식목사

오늘의 말씀 / 석원식 목사

마태복음 20:1~7 / 고도의 합리적 선택

성령강림절 후 셋째 주일
순교자 기념 주일

주일2부(전통)예배 / 오전 9시                인도:조경화목사

찬      송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, 520, 290, 55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교      독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9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권용일장로
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날 위하여 십자가의 ·········· 호산나찬양대

주일3부(세대통합)예배 / 오전 10시30분         인도:권훈목사

찬      송 ···· 송축해 내 영혼, 520, 290, 선한 능력으로 ·· 다  함  께
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서정자장로
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사랑이 예 오셨네 ········· 글로리아찬양대

파송과위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인도자 :

회  중 :

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.
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
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.
마라나타,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아멘.

주일4부(열린)예배 / 오후 12시

경배와찬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소리엘찬양단

목 회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
†내주기도 : Ⅰ부 - 천세동 장로 / Ⅱ부 - 심재창 장로 / Ⅲ부 - 권중익 장로

        청년예배 - 성  혁 청년 / 찬양 - 장민수 집사 / 수요 - 이금란 권사

†이달의 강단 꽃장식 : 박상준 김종학 김미혜 김부현 장은진 장은서 김건동 김세민 표현창

✾ 6월 예배위원 -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✾
구분 안       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

Ⅰ 서광수 이인섭 김율리 임정숙 권태섭 이경자 강성갑 고혜란 권대기 권오덕 권중익

길건성 김종관 김주현 박수권 박영재

사봉권 신미영 성기용 서재창 양광석

이국환 정휘동 정영수 조대웅 황병락

Ⅱ 이종길 권영민 권명숙 유영심 권인한 김율리

Ⅲ 권용일 김상용 한순녀 한숙경 최종일 고혜란

Ⅳ 권중익 조재일 백은희 김미애 임병태 유영심

주일5부(청년)예배 / 오후 1시45분        인도자:정준환목사

기도 - 위은수청년

설교 - 요한일서5:9~14(신약P.393) / 구원의 확신 있으신가요? / 정준환목사

주일오후찬양예배 / 오후 3시  (장애인 초청예배)  인도자:조경화목사

경배와 찬양 - 새롬찬양단 / 찬송 - 370, 620 / 기도 - 윤광문장로(대외사회부 부장) / 찬양 - 시온찬양대

설교 - 요한복음9:1~3(신약P.161)-이경자권사(대외사회부 차장) / 하나님이 하시는 일 / 송재현목사

수요오전예배 / 오전 10시30분

경배와 찬양 - 예음찬양단 / 은혜나눔 - 조보람집사

설교 - 출애굽기14:10~14(구약P.102) /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/ 권훈목사

수요저녁예배 / 오후 7시30분

경배와 찬양 - 르비딤찬양단 / 기도 - 권향수권사 / 은혜나눔 - 고현우집사 / 찬양 - 다비다찬양대

설교 - 출애굽기14:10~14(구약P.102) /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/ 권훈목사

묵 상 노 트

“고도의 합리적 선택” (마태복음 20:1~7)

1.

2.

포도원 주인의         (6~7, 9)
묵상을 위한 질문)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품꾼들을 선택하여 

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. 해가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에 나중
에 들어온 자를 시작으로 먼저 들어온 자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
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일당(한 데나리온)을 지급한다. 당시 일용
직 일꾼이었던 이들에게 주인이 베푼 배려와 자비는 어떻게 비쳐
졌을까? 한편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것은 
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?

포도원 품꾼들의         (10~14)
묵상을 위한 질문)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자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였다. 이

유는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자신들에게 불과 한 시간밖에 
일하지 않은 자들과 같은 품삯을 주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주인은 
이들의 불평을 일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답한
다. 이후의 포도원 품꾼들의 반응은 알 수 없다. 그러나 이들 가운
데 주인의 뜻에 부응하는 선택을 한 자는 없었을까? 내가 이런 경
우에 처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?


